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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나라라는 나라에 한 남자가 살고 있
었다. 그는 평소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으로
나라에 소문에 자자했다. 그 남자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그것은 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는 금을 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맛있는 음식을 사먹거나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오로지 금을 사는 데만 썼다. 그는 금을 사
서 병에 담아 자신의 집안 땅 속 깊숙이 묻
어 두었다. 그렇게 금만 모은 병이 7개가
될 때에 그는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금에 대한 남자의 집착은 죽어서도 계속

됐다. 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는 금병
을 지키는 뱀으로 다시 태어났다. 
뱀은 사람들이 모두 나고 죽고 집이 세워

지고 허물어질 때 까지 수만 년을 금병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은 문득

자신이 왜 자꾸 뱀의 몸으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자꾸 뱀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일까…. 내가 너무 금을 좋아해 뱀으로 태
어나는 것인가…. 만일 내가 이 금들을 모
두 보시한다면 나도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뱀은 집을 나와 숲속으로

향했다. 뱀은 숲속에 숨어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한 나그네가 뱀 앞을 지나
가고 있었다. 뱀은 나그네를 불러 세웠다.
“이보게, 여기를 좀 보시게.”
나그네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

렸다. 나그네는 커다란 뱀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치지 않을 터이니 대신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게나.”
뱀은 숲속을 빠져나와 금병을 숨겨둔 곳

으로 나그네를 안내했다. 
“지금 이 땅속에는 금들이 가득하다네.

나는 이 금을 스님들께 보시하고 다음 생
에는 다른 몸으로 태어나고 싶네. 자네는
나를 대신해 이 금을 스님들께 공양으로
올려주게. 그리고 만일 스님들이 이 금으로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베푼다면 나를 찾아
와 그곳으로 데려다 주게.”
나그네는 뱀에게 부탁을 꼭 들어주겠다

고 약속한 뒤, 금을 들고 길을 떠났다. 나그

네는 스님을 찾아가 뱀이 준 금을 공양으
로 올렸다.
“숲속에서 만난 뱀이 스님께 이 금을 공
양으로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디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십시오.”
스님은 금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고 공양

베푸는 날을 나그네에게 알렸다. 나그네는
뱀을 찾아갔다. 뱀은 소식을 듣고 매우 기

뻐했다. 그리고 나그네를 따라 절로 향했
다. 나그네와 뱀은 절로 향하던 중, 길을 지
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 사람은
나그네를 보고 반갑게 안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십
니까?”
그런데 나그네는 이상하게도 남자의 인

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뱀은 이상했지
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남자는
나그네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건넸지만 나그
네는 계속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른체
했다. 
뱀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저리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좋은 사람인 줄 알
았더니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군.’
뱀은 나그네를 불러 세우고 말했다.

“당신은 예의를 그리도 모르는가. 다른
이의 호의를 무시하다니…. 자네가 내 부탁
을 들어줘서 내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으

니, 이번에는 그냥 눈감아 주겠지만 앞으로
다른 이의 호의를 절대 무시하지 말게.”
나그네는 뱀의 말에 깊이 반성했다. 그리

고 뱀을 스님들에게 데려갔다. 뱀은 스님들
에게 인사를 하고, 스님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자신이
보시한 금으로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어 나눠먹는 모습을 보자 뱀은 환희심에
가득 찼다. 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스님들에게 공양으로 올렸다. 결국 뱀
은 복을 지어 도리천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의 뱀이 지금의 샤리푸트라니라.
그리고 나그네는 나였다. 예전에 나는 뱀
의 꾸지람을 듣고 많이 부끄러웠다. 이후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겠노라고 서원
을 세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
니 모두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
야 한다.”

구성=이은정기자 soej84@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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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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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어디서나출장시공해드립니다)


